
한화 김승연 회장 인도네시아로
경제조정장관 만나 투자협조 요청 … 리조트․탄광 지원 약속

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하따 라자사 경제조정장관과 만나 한화그룹이 현지 시

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6월29일 발표했다.

김승연 회장은 인도네시아 유연탄 광

산 개발과 생명보험사업 진출에 관심이

있으며, 태양광과 바이오산업 등 주력 분

야에서도 현지시장에 참여할 의향이 있

다고 밝혔다.

김승연 회장은 “인도네시아는 2008년

글로벌 금융위기 때 플러스 성장했고

2010년 주가지수 상승률이 46%로 아시아

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급격히 성장

하는 국가”라며 인도네시아 투자에 대한

의욕을 밝혔다.

한화는 인도네시아 중부 칼리만탄 지

역의 난또이 유연탄 광산 개발을 준비하

고 있고 추가로 현지 유연탄 광산에 투

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.

하따 라자사 장관은 자카르타 인근 2000ha의 롬복리조트에 투자하고 칼리만탄과 남부 수마트라 지역의 탄

광 개발 및 인프라 건설 사업에 진출할 것을 권유하면서 세제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.

김승연 회장은 6월17일부터 20여일간 베트남, 인도네시아, 말레이지아, 캄보디아, 미얀마 등 동남아 5개국을

돌며 글로벌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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